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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들어 달러화 강세 재료들이 잇달아 등장하며 달러화는 10일까지 2.1%의 강세를 기록. 9월말 1,309원까지 하락했던 달러-원 환율도 이에 따

라 1,349원대까지 상승. 미국 9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등 미국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 폭에 대한 눈높이가 조정되고 있음

 추가로 9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치 상회하며 미 국채 금리 급등. 소기업낙관지수 등 일부 지표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올라오고 있다

는 점도 주의할 필요. 물가와 함께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 상회하며 금리 상승 폭 모두 되돌리기는 했으나 경기 연착륙과 인플레이션 재

발 사이 좁은 길을 걸으며 당분간 물가 지표에 대한 금융시장 민감도도 재차 높아질 수 있음. 단, 인플레이션 재발과 관련해 올해 연말 기저효과로 물

가 상승률 반등 나타날 수 있으나 베이지북과 연준 의사록에서도 나타났듯 기업의 가격 전가력이 약화되고 있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

 다만 이번 달러 강세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 확대이기 때문. 하지만 대선에서 트럼프 당

선 확률 높아질 경우 ‘16년과 같이 달러-원 환율 급등 가능성 존재. 이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의 의미임에 주의할 필요

 한국, FTSE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 실제 편입은 25년 11월 부터 진행 예정이나 타 국가 사례를 생각해보면 외국인 자금은 선제적으로 

유입될 것. 특히 WGBI 듀레이션이 7년인 점 고려 시 중장기물 중심 매수세 예상되기에 통상적 금리 인하 사이클 대비 불-플랫할 가능성 유의 필요

 9/24 중국의 고강도 부양책 발표 이후 중화권 증시는 엄청난 각도의 급등을 보임. 국경절 연휴 이후 디테일한 재정정책 발표 부재에 따른 실망 매물 

출회되며 조정 발생했지만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 또한 급등 이후 가파른 조정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중국 국무원에서 토요일 경기부양책 발표 일정을 예고하는 등 확실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 중국의 부양책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부양책의 내용과 강도를 감안할 경우 과거 재정 및 통화정책이 고강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증시를 크게 

끌어올렸던 경험

 연준과 싸우지 말라(Don’t fight the Fed)는 격언을 대부분이 알고 있음. 굳이 인민은행과도 싸울 필요가 없는데, 기대감에 너무 급하게 오른 가격

과 그에 수반되는 고변동성은 분명 경계 대상이나 정책의 지속성과 세기만 담보된다면 중기적으로 방향성 위로 보기 충분

경제/금리

주식 전략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중국에 굳이 맞설 필요는 없다

지금의 달러 강세,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Summary: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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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경제/환율. 류진이

9월말 나타났던 원화 강세 재료 모두 소진. 당분간 박스권
1. 돌아온 달러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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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환율, 재개되는 달러 강세 속 낮아지지 못할 재료만 상존. 10월 중 방향성 없는 박스권 흐름 전망

 10월 들어 달러화 강세 재료들이 잇달아 등장하며 달러화는 10일까지 2.1%의 강세를 기록. 9월말 1,309원까지 하락했던 달러-원 환율도 이에 따라 

1,349원대까지 상승. 미국 9월 고용 및 물가 서프라이즈 등 미국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 폭에 대한 눈높이가 조정되고 있음

 달러 강세에 더해 최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따른 엔화 약세가 달러-원 환율 상승 폭을 확대. 10월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 당분

간 엔화도 140엔 후반에서 박스권 흐름 보일 전망

 당분간 달러-원 환율도 1,340~1,355원 사이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나 미국 대선과 FOMC가 박스권 돌파에 관건

 최근의 달러 강세는 금융시장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 확대이기 때문

 하지만 아직까지 대선 프라이싱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확률 높아질 경우 달러-원 환율은 2016년과 같은 급등

세 시현할 가능성. 이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 심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의 의미임에 주의할 필요

미국 금리선물시장에 반영된 연말 기준금리 전망 일본 자민당 새 총재, 이시바 시게루

자료 : Bloomberg, CEIC, SK증권 자료 : 한겨레 신문,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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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WGBI 편입, 대규모 추종 자금 유입과 함께 중장기물 중심 금리 하락 효과 있을 것

 FTSE, 24년 9월 국가 채권 분류 발표에서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편입. 22년 9월 관찰대상국 선정 이후 2년 만에 달성. 그간 미 충족 상태

였던 정성 기준(시장 접근성)이 국채통합계좌 도입,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통해 레벨2로 상향되어 편입에 성공

 약 2.5조~3조 달러로 추정되는 WGBI 추종자금과 한국의 지수 내 비중 2.22% 반영 시 총 유입액은 약 560~670억 달러. 편입 기간 12~18개월

간 약 4~7.5조원 유입될 전망. 채권시장에서 우려하던 25년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수급 우려 해소할 수 있는 수준. 또한 22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고 5년물 금리 기준 25~70bp 하락 효과 추정

 WGBI 듀레이션 약 7년인 점, 5~10년물 중심으로 유입된 중국 등 타 국가들의 사례 고려 시중장기물 중심 자금 유입 전망되어 불 플래트닝 요소로 

작용될 것. 이에 따라 통상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 대비 스팁 강도 약해질 수 있음

6

25년 11월 부터 편입될 한국, WGBI 내 9번째 규모인 2.22% 비중 차지 WGBI 추종 자금 유입으로 중장기물 중심 금리 하락 효과 예상

자료 : FTSE, SK증권 자료 : 인포맥스, SK증권

주: 자금 유입 증가 규모는 최소로 가정(약 560억 달러, 24년 10월 10일 달러-원 환율 적용)

채권전략. 윤원태2. 한국, 3전4기만에 WGBI 편입 성공

WGBI 편입, 중장기물 중심 금리 하락 효과



 패키지 통화정책 예고, 더 높아진 정책 강도

 9/24 중국의 고강도 부양책 발표 이후 중화권 증

시는 엄청난 각도의 급등을 보임. 국경절 연휴 이

후 디테일한 재정정책 발표 부재에 따른 실망 매물 

출회되며 조정 발생했지만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 또한 급등 이후 가파른 조정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중국 국무원에서 토요일 경기부양책 발표 일정을 

예고하는 등 확실한 의지 피력

 중국의 부양책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부양

책의 내용과 강도를 감안할 경우 과거 재정 및 통

화정책이 고강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증시를 크

게 끌어올렸던 경험

 연준과 싸우지 말라(Don’t fight the Fed)는 격

언을 대부분이 알고 있음. 굳이 인민은행과도 싸울 

필요가 없는데, 기대감에 너무 급하게 오른 가격과 

그에 수반되는 고변동성은 분명 경계 대상이나 정

책의 지속성과 세기만 담보된다면 중기적으로 방

향성 위로 보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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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컷 이후 통화정책 완화 여력 생긴 중국의 최근 부양책 타임라인

자료 : 언론종합, SK증권

시기 부서/회의 키워드 내용

9/24 인민은행

통화정책

지준율 50bp 인하
7일물 역RP 금리 20bp 인하
LPR 금리 20~25bp 인하
MLF 금리 30bp 인하

부동산
기존주택 모기지 금리 약 50bp 인하
2주택 LTV 완화(75% > 90%)
3,000억 위안 보장성 주택 재대출 비중 확대(60% > 100%)

주식시장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왑(SFISF) 조성 예고

9/26 중앙정치국 회의

재정정책
필요한 재정지출 보장. 초장기 특별국채 및 지방 특별채 발행 및 
사용, 용도 완화

부동산
부동산 시장 침체 저지 및 안정화 도모.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투입 확대, 기존 유휴 토지 활성화 지원

민생
졸업생, 농민공, 빈곤층 취업 지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고령, 장애, 장기간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
원 확대

9/30 

베이징

부동산

1주택 LTV 85%, 2주택 80%로 완화. 사회보험 및 개인소득
세 납부 조건 완화

광저우
후커우 등 주택 구매 자격 심사 폐지, 주택 구매 건수에 대한 제
한 폐지

상하이
1주택 LTV 85%, 2주택 LTV 75%로 완화. 사회보험 및 개인
소득세 납부 조건 완화

선전 1주택 LTV 85%, 2주택 80%로 완화. 대출 정책 완화
10/10 인민은행 주식시장 5,000억 위안 규모의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왑(SFISF) 조성

주식시황. 조준기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중국에 굳이 맞설 필요는 없다
3. 중국 모멘텀 진단



퀀트전략. 황지우

수급으로 가늠해본 불확실성
4. 업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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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센서스의 주가 설명력은 감퇴하는 하반기. 대안으로 살펴볼만한 외국인 수급

 2분기 실적 시즌 이후 현재까지 하반기 이익 추정치는 일정 수준 조정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주가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

 한편 주가가 크게 하락한 업종들은 주로 외국인 수급이 불확실했던 업종들로 관찰됨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시가총액 값을 표준화하여 현재 위치를 표현했을 때 상위 업종은 산업재/건강관리/금융, 하위 업종은 에너지, 소재, 통

신서비스이며, 해당 업종들은 주가 방어를 잘했거나, 아니면 빠른 반등이 관찰되고 있음

 반면 외국인 수급이 과거에 대비하여 모호했던 IT, 유틸리티, 소비재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주가 조정 발생

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확실하게 외면되었거나, 아니면 낙관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에서 위험/안전 추구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업종별 하반기 당기순이익 / 주가 월간 변화율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업종별 외국인 시가총액 표준화 점수 

자료 : Quantiwise, SK증권 자료 : Quantiwise,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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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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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Point 3

자료 : FTSE, SK증권

Core Point 2

자료 : FED, SK증권

Core Point 1

자료 : Bloomberg,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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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1. Macro Core 3 Point

 Core Point 1:  예상 상회한 미국 소비자물가, 다시 신경 쓰이는 인플레   

 미국 9월 CPI, 헤드라인 YoY +2.4%, MoM +0.2%로 예상 상회. 근원 지수 역시 +3.3%, +0.3%로 예상 상회. 헤드라인 지수는 YoY 기준 21년 2

월 이후 가장 낮았지만, 주거비, 초근원 지수 등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전월 대비큰 폭의 반등 보인 점으로 인해 다시금 물가에 대한 민감도 높아질 듯 

 Core Point 2: 9월 FOMC 의사록, 매끄럽지 않을 금리 인하 과정 보여줘

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 공개 결과 소수의견을 제시한 보우먼 이사 외에도 빅컷결정에 반대하던 구성원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일부구성원들은 견조

한 경제 상황에서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고려해 25bp 인하를 주장했었음

 Core Point 3: 한국 국채, WGBI 편입 성공

 한국, 22년 9월 관찰대상국 선정 이후 2년 만에 FTSE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편입. 그간 미 충족 상태였던 정성 

기준(시장 접근성)이 레벨2로 상향되어 편입에 성공. 25년 11월 부터 편입 절차 시작. 약 560~670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중장기물 중심으로 유입될 것

“한국의 시장 접근성 레벨을 1에서 2로 재분류하고, 한국 국채를 
WGBI에 편입할 것”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 반면 경제 성장은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일부 구성원들은 이번 FOMC에서 

25bp를 선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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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자료 : Bloomberg, SK증권

환율

자료 : Bloomberg, SK증권

원자재

자료 : Bloomberg, SK증권

 주간 글로벌 금리는 상승.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 고용 서프, 매파적 FOMC 의사록, CPI 예상 상회 등으로 상승해 4.06% 도달 

 유가는이란-이스라엘 물밑 협상 진행 소식에 의한 지정학 리스크 감소 및 미국 원유재고 급증, 중국 경기 부양책 실망감 등에 하락해 75달러 기록 

 환율은 WGBI 편입성공에도미국고용서프, 매파적 FOMC 의사록등으로인한달러강세에상승해 1,350원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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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2. FICC Core 3 Point

1) 글로벌 금리 주간 상승폭

2)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 글로벌 달러대비 주간 절상률

2)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1) 주요 원자재 주간 상승률

2) 국제유가 변동(WTI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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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정세 악화에 상승했던 매크로 리스크는 재차 안정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지는 모습

 미국발 경기 우려 덜어주는 경제지표 결과에 주식시장은 랠리 지속되고 있음. 반면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는 추가 빅컷 기대감 낮추며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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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3. 위험과 자산가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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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4. 글로벌 주식시장: 가격

 신흥국이 선진국 증시를 크게 언더퍼폼. 추가적인 재정정책 미공개한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 중심으로 실망 매물 출회되었기 때문

 엔비디아 블랙웰 기대감과 TSMC 호실적 공개되며 미국&중국 증시 모두 IT 업종이 가장 우수한 성과 기록. 스타일의 경우 모멘텀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음

주식: 지역/국가

(1) 글로벌 증시 추이 및 선진 vs 신흥

(2) 국가별 주간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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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5. 글로벌 주식시장: 심리와 기술적 지표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됨에 따라 VIX 지수는 20pt 수준을 재차 상회. 다만 CBOE 풋/콜 비율은 불리쉬 라인에 위치해 증시에는 여전히 낙관적 전망 지속

되고 있음을 확인

 기술적 지표상 미국 증시는 여전히 과매수권에 가까우며, 국내증시는 여전히 과매도권에 가까운 상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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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6. 글로벌 주식시장: 이익과 밸류에이션

 유로스톡스와 일본의 이익추정치는 크게 하락. 그중 일본의 ’24년 이익추정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요국 증시에서는 중국과 국내 증시의 이익 모멘텀 개선 확인. 국내 증시 EPS 추정치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으며 중국 이익수정비율은 눈에 띄게 회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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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7. 국내 주식시장: 가격

 KOSPI 지수는 2,599pt, KOSDAQ 지수는 775pt 기록. 필수소비재, 은행, 화학, 자동차업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

 사이즈별로는 대형주와 중형주가 소형주보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으며, 스타일의 경우 성장 업종이 가치 업종을 크게 아웃퍼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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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외국인은 KOSPI 현물을 2,179억원 순매도, K200 선물을 976억원 순매도. 다만 현선물 순매도폭이 평시 대비 높지 않음

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점은 경기 민감 업종을 매수했다는 것. 외국인은 ‘비철금속, 조선, 상사/자본재, 에너지’를, 기관은 ‘철강, 화학, 기계’를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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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8. 국내 주식시장: 수급

수급: 시장

KOSPI 외국인 순매수와 환율

수급: 섹터

1) 주간 KOSPI 섹터별 외국인 순매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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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으로는 에너지, 철강, 건설, 화장품/의류, 소프트웨어, 미디어/교육, 유틸리티, 소매(유통), 상사/자본재가 있음

 한편 조선, 화학, 반도체,  IT하드웨어, 가전, 디스플레이, 호텔/레저, 통신서비스의 부진한 이익모멘텀 지속. 특히 IT가전, 디스플레이, 호텔/레저 업종 이익 모멘

텀은 가파르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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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9. 국내 주식시장: 이익

KOSPI 섹터별 이익수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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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10-1.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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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10-2.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 외국인 매수세 지속되고 있는 비철금속 업종의 12개월 선행 PBR은 1.3배까지 상승. 이 외에도 기계, IT가전, 증권 업종 밸류에이션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

 애플의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 하락한 디스플레이 업종의 12개월 선행 PBR은 0.76배까지 낮아졌음. 소프트웨어의 12개월 선행 PBR도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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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이익 모멘텀 상위 기업 리스트에 조선,기계, 에너지, 필수소비재, 통신서비스 업종이 다수 포진

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면서 외국인&기관의 순매수 강도가 높은 기업으로는 동원시스템즈(LG에너지솔루션-벤츠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롯데관광개발(중국 

모멘텀), LIG넥스원(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MSCI 편입 기대되는)이 있음

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높으나 기관의 관심이 낮았던 종목은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하이트진로, SK텔레콤 등

KOSPI 200 주간 종목 동향: 이익 모멘텀 상위

주: 코스피 200 지수 내 투자의견 중립 이상 종목 중 1. 이익수정비율(1M) 레벨 높고, 2. 이익수정비율(1M) 전주대비 개선된 폭 높고, 3. 목표주가 상향률(1M) 높은 종목 순)
자료 : SK증권 21

Theme 1. 자원의무기화: 지정학+블록화11. 국내 주식시장: 종목

현재 -1W 현재 -1W 1W 1M YTD 외국인 기관 개인
1 A014820 동원시스템즈 비철,목재등 1.55 21.71 매수 60,000 60,000 100.0 100.0 19.1 36.7 55.4 78% 84% 15%
2 A161890 한국콜마 화장품,의류,완구 1.69 13.96 매수 91,000 91,000 15.4 15.4 -2.5 -6.0 33.6 73% 42% 36%
3 A064350 현대로템 기계 6.64 14.54 매수 65,067 65,067 6.3 0.0 11.4 22.5 128.6 93% 21% 9%
4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11.37 17.07 매수 446,923 446,923 16.7 16.7 -1.9 23.5 283.8 4% 94% 52%
5 A071050 한국금융지주 증권 4.12 4.61 매수 87,364 86,750 10.0 9.1 -0.8 6.2 20.7 77% 41% 26%
6 A032350 롯데관광개발 호텔,레저서비스 0.77 -23.25 매수 16,750 17,300 0.0 0.0 0.0 8.4 8.4 61% 74% 28%
7 A069620 대웅제약 건강관리 1.74 17.35 매수 181,667 181,667 0.0 0.0 11.0 9.9 28.8 37% 88% 20%
8 A035420 NAVER 소프트웨어 27.72 17.05 매수 245,095 244,864 14.3 13.6 2.5 8.4 -23.0 3% 16% 2%
9 A079550 LIG넥스원 상사,자본재 5.28 21.05 매수 261,667 261,667 5.9 0.0 9.6 29.6 83.9 95% 95% 4%
10 A010620 HD현대미포 조선 4.09 21.18 매수 143,357 143,357 0.0 0.0 2.4 5.2 20.6 81% 38% 19%
11 A329180 HD현대중공업 조선 16.77 20.92 매수 236,313 236,313 6.3 6.3 3.2 5.5 46.4 91% 4% 29%
12 A267250 HD현대 에너지 6.21 5.61 매수 107,600 105,333 0.0 0.0 1.2 -0.8 24.2 86% 19% 24%
13 A112610 씨에스윈드 에너지 2.71 14.31 매수 84,714 84,714 7.1 7.1 -6.7 13.2 -8.6 83% 11% 78%
14 A033780 KT&G 필수소비재 15.23 14.52 매수 123,538 123,538 15.4 15.4 11.9 5.3 34.5 64% 20% 20%
15 A009540 HD한국조선해양 조선 13.48 8.24 매수 246,455 246,455 0.0 0.0 3.9 10.1 57.6 97% 10% 6%
16 A093370 후성 화학 0.70 102.85 매수 14,000 14,000 0.0 0.0 2.8 3.6 -43.9 44% 65% 47%
17 A030200 KT 통신서비스 10.16 7.72 매수 48,071 47,714 7.1 7.1 1.4 -2.0 17.2 88% 6% 79%
18 A000080 하이트진로 필수소비재 1.41 12.37 매수 28,222 28,222 9.1 0.0 0.8 -1.2 -10.4 17% 45% 80%
19 A015760 한국전력 유틸리티 12.74 2.92 매수 27,308 27,308 7.7 7.7 -1.0 -8.1 5.0 7% 21% 93%
20 A017670 SK텔레콤 통신서비스 11.88 9.58 매수 69,250 69,250 7.1 7.1 -0.5 -2.5 10.4 83% 3% 92%

12m fwd.
EPS (x)

섹터

수급주체별 주간 순매수강도:
코스피 종목 내 백분율
(높을수록 수급 강함)

주가 수익률 (%)이익수정비율 (%)목표주가 (원)
순위 종목코드

시총
(조원)

종목명 투자의견



Part 3.

주간
Check Point



주간 경제 캘린더

일
정

10월 2주 [월] 카시카리·보스틱 연설, 중국 휴장(개천절) [화] 쿠글러 연설 [수] 한국 휴장(한글날), 한국 WGBI 편입 결정, FOMC 의사록 [목] 윌리엄스 연설 [금] 보우먼 이사연설, 실적발표(JP모건, 웰스파고)

10월 3주 [월] 월러 이사 연설 [화] 쿠글러 연설, 실적발표(유나이티드헬스그룹, BofA) [수] 실적발표(ASML, 램리서치) [목] 실적발표(TSMC, 넷플릭스)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10/14
(월)

미국 뉴욕연은 소비자 기대 인플레 (%) (9월) 3.0

중국 무역수지 (십억달러) (9월) 91.0

10/15
(화)

미국 뉴욕연은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pt) (10월) 10.0 11.5

중국 인민은행 MLF 1년 금리 (%) (10월) 2.0

유로존 산업생산 (MoM%) (8월) -0.3

독일 ZEW 경기동향지수 (10월) 3.6

일본 산업생산(확) (MoM%) (8월) 3.1

10/16
(수)

영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2.2

한국 실업률 (%) (9월) 2.4

10/17
(목)

미국 소매판매·근원 소매판매 (MoM%) (9월) 0.2 0.3 0.1 0.1

미국 소매판매(YoY%) (9월) 1.6 2.1

미국 산업생산·제조업 생산 (MoM%) (9월) 0.2 0.1 0.8 0.9

미국 산업생산·제조업 생산 (YoY%) (9월) 0.4 0.5 0.0 0.2

미국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 지수 (pt) (10월) 4.0 1.7

미국 기업재고 (MoM%) (8월) 0.4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 (%) (10월) 3.40 3.65

유로존 명목·근원 소비자물가지수(확) (YoY%) (9월) 1.8 2.7 2.2 2.8

10/18
(금)

미국 주택착공건수·건축허가건수 (백만건) (9월) 1.380 1.470 1.356 1.470

중국 실질 GDP (YoY%) (3Q) 5.0 4.7

중국 실질 GDP (QoQ%) (3Q) 0.7 0.7

중국 산업생산 (YoY%) (9월) 4.5 4.5

중국 소매판매 (YoY%) (9월) 2.9 2.1

중국 주택가격지수 (YoY%) (9월) 0.4 -5.3

중국 실업률 (%) (9월) 5.6 5.3

중국 고정자산투자(YTD) (YoY%) (9월) 3.4 3.4

일본 명목·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2.7 2.8 3.0 2.8

날짜 국가 지표 실제 예상 이전

10/7
(월)

유로존 소매판매 (MoM%) (8월) 0.2 0.2 0.1

10/8
(화)

미국 NFIB 경기 낙관 지수 (pt) (9월) 91.5 91.7 91.2

미국 무역수지 (8월) (십억달러) -70.4 -70.6 -78.9

10/9
(수)

독일 무역수지 (8월) (십억유로) 22.5 18.4 16.8

10/10
(목)

미국 명목·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2.4 3.3 2.3 3.2 2.5 3.2

미국 명목·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9월) 0.2 0.3 0.1 0.2 0.2 0.3

10/11
(금)

미국 명목·근원 생산자물가지수 (YoY%) (9월) 1.3 2.0 1.7 2.4

미국 명목·근원 생산자물가지수 (MoM%) (9월) 0.1 0.2 0.2 0.3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잠) (%) (10월) 2.6 2.7

미국 미시간대 5년 기대인플레(잠) (%) (10월) 3.1 3.1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잠) (pt) (10월) 74.5 74.4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잠) (pt) (10월) 70.4 70.1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평가지수(잠) (pt) (10월) 63.8 63.3

중국 [일]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0.4 0.6

중국 [일] 생산자물가지수 (MoM%) (9월) 0.2 0.4

중국 [일] 사회융자총액·신규위안화대출 (십억위안) (9월) 5100 1800 3030 900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 (10월) 3.25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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